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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증시

를 강타했다. 4일 코스피는 12.06% 수

직 낙하하며 5000선을 위협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당시(12.02%)를 넘어

선 최대 하락률이다. 코스닥도 14% 폭

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

시에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

이커가 1년 7개월 만에 발동됐다. 이날 

코스피 시총은 약 574조원이 증발했다. 

전날과 합치면 951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728조원)을 넘어섰다. 이틀 새 국

내 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 약 1068조

원이 사라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98.37포

인트(12.06%) 떨어진 5093.54에 거래

를 마쳤다. 기관투자가가 홀로 5888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797억원)과 외

국인(2377억원)은 3147억원어치를 순

매수했다. 전날 개인 순매수액은  5조

8034억원이었다. 공포 심리에 투자 심

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변동성 지

수(VKOSPI)는 전날보다 27.61% 오른 

80.37에 장을 마쳤다. 역대 최고다.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인한 유가 급등 우려가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 하지만 증권가에

선 역대 최대 추락은 “비이성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일본 닛케이지수

(-3.61%), 홍콩 항셍(-2.01%), 대만 자취

안(-4.35%) 중국 상하이종합(-0.98%) 

등 다른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도 유독 

낙폭이 컸다.

　코스피는 최근까지 올해 세계 주요 지

수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만큼, 중

동발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는 평가도 많다. 중동사태가 불거진 이

후 이틀간 코스피 하락률은 세계 1위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이

란 사태로 급락하지만, 이게 아니었어도 

3~5월은 조정에 취약한 상황이었다”며 

“지금만큼 빠르게 조정받았던 닷컴 버

블이나 3저 호황 때를 보면 대체로 조정

폭은 15~23%였다”고 말했다.

　전쟁 이후 크게 뛴 원-달러 환율도 

악재였다. 전날 역외 야간거래에서 원-

달러 환율은 약 17년 만에 1500원을 넘

기도 했다. 이민근 한국투자증권 연구

원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

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200일 이동

평균선(98.4)을 넘어 99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라며 “달

러 강세는 외국인에게 환차익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코스피의 (지난 2월) 

20% 가까이 오른 단기 수익률은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장서윤 기자

12.06% 폭락, 9·11 때보다 더 아팠다 

“증거·사건조작

살인보다 나빠”

이재명(사진) 대통령

이 4일 “정의를 실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

군가를 죽이고 빼앗

고 감금하기 위해 하

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

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 왜

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

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대 

쟁점인 법 왜곡죄법에 힘을 보태며 사실

상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마닐라 현지

에서 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진술 조

작이 이뤄진 정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김 전 회장이 2023년 

3~6월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

다”거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허위 진술을 회유한다” 등의 취지로 말

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담겼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

는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알면서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건을 

맡은 판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오현석·하준호·이찬규 기자

중동 확전 공포, 코스피 쇼크

하락률 역대 최대, 코스닥도 14%

ㅄ

이틀만에 국내 증시 1068조 증발

1년7개월만에 동반 서킷브레이커

전문가 “막연한 공포심리는 금물” 

>>>> 3면 코스피로 계속, 관계기사 2, 4, 5, 6면

이 대통령, 사법3법 거부권 일축

4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698.37포인트(12.06%) 하락한 5093.54에 마감했다. 낙폭과 하락률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코스닥도 1000선이 무너

졌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와 함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뉴스가 나오고 있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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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AI 사용료 100% 지원

번역가, 홍보맨으로 갈아탔다  
알파고 쇼크 그 후 10년<중> >>>> 14면

컬처 >>>>B5면, 스포츠 >>>>B6·B7면 완도 갔다가 ‘AI계 봉준호’ 됐다  망한 옷가게 사장의 반전 >>>> 18면

50 밖 천안서, 잠실구장 스트라이크 꽂았다  이게 천궁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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